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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LPGA 메디힐 챔피언십’

‘메디힐챔피언십’ 2승도전자 6명모두실패…‘절대강자’란없다

투어 13명우승자중첫승 4명
‘뉴페이스들의 반란’ 흥미진진

2021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3번째 대회 메디힐 챔피언십이
14일(한국시간) 마틸다 카스트렌(핀란
드)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를 통해 확인된 올 시즌 LPGA 투어의
트렌드는 두 가지다. ‘절대 강자’가 없
고, ‘새 얼굴’의 힘이 세다는 점.

13개 대회 우승자 면면이 모두 다를

정도로 올 시즌은 ‘절대 강자’가 없다.
메디힐 챔피언십에는 박인비 김효주(이
상 한국), 패티 타와타나낏(태국), 브룩
핸더슨(캐나다), 리디아 고(뉴질랜드),
수웨이링(대만) 등 올 시즌 우승 경험이
있는 6명 선수가 출전해 시즌 2승에 도
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이는 공동 9위의 리디
아 고였다. 4명은 톱10 진입에 실패했
고, 핸더슨은 1라운드에서 5오버파를
친 후 아예 기권했다.

시즌 첫 다승자가 나온 시점(대회 수

기준)을 돌아보면 올 시즌 ‘절대강자’
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시즌 첫 다승자인 대니엘 강(미
국)은 6번째 대회에서 2승에 성공했고,
2019년 첫 다승자인 고진영(한국)은
8번째 대회에서 멀티 우승을 달성했
다. 2018년 첫 다승 주인공은 14번째
대회의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이었는
데, 올해 페이스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
이 크다.

눈여겨볼 또 하나의 포인트는 새로
운 얼굴의 연이은 등장이다. 13명 우승

자 중 LPGA 투어 첫 승을 거둔 이는
무려 4명. 카스트렌이 4번째 주인공이
다. 그에 앞서 4월 ANA 인스퍼레이션
챔피언 타와타나낏, 5월 퓨어 실크 챔
피언십 우승자 수웨이링, 그리고 지난
주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였던 US여
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유
카 사소(필리핀) 역시 데뷔 첫 우승자
였다. 전체 시즌 일정의 3분의 1이상을
소화한 가운데 역대 어느 시즌보다 ‘젊
은 피’의 힘이 센 2021년이다.

김도헌 기자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한국여자 골프군단이 전
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유소연이
공동 3위에 오르며 태극낭자의 자존심을 세웠
다. 유소연은 대회 주최사 엘앤피코스메틱이 운
영하는 메디힐 골프단의 창단 멤버이자 간판 선
수다. AP뉴시스

3월 기아클래식 박인비(33), 4월 HSB
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김효주(26)에
이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시즌 3승’에
도전했던 한국여자 골프군단이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 다승을 노렸던 박인비와 김효주
그리고 3라운드까지 공동 4위에 올라 역
전 우승의 희망을 키웠던 김아림(26),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해 ‘디펜딩 챔
피언’ 자격으로 나섰던 김세영(28) 모두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태극낭자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
수는 유소연(31)이었다.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미국여
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
십 최종 4라운드에서 단 하나의 보기 없
이버디만5개를잡아5타를줄였다.최종
합계 8언더파 280타로 한나 그린(호주)과
공동3위에이름을올렸다.

한국의 전문 화장품 기업이자 대회 주
최사인 엘앤피코스메틱이 운영하는 메
디힐 골프단의 2017년 ‘창단 멤버’이기
도 한 유소연은 후원사 개최 대회를 앞
두고 “꼭 우승하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
지만 지난 5월 혼다 LPGA 타일랜드(공
동 3위)에 이어 시즌 개인 최고 성적을
거둔데 만족해야 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3∼4라운드 이틀 동
안 ‘노보기 플레이’를 펼쳤다. 2011년 U
S여자오픈 등 메이저 2승을 포함해 LP
GA 투어 통산 6승을 수확한 전 세계랭
킹 1위다운 안정감이 돋보였다. 유소연
은 “주말에 보기 없는 라운드를 해 너무
기쁘다. 마무리를 잘 해 톱10으로 끝낼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다음 주 (마이
어 클래식)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고 휴
식을 취하면서 스윙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엘앤피코스메틱권오섭)회장님과관
계자 분들께서 항상 후원해주시고 응원
해 주시는데, 후원사 대회에서 좋은 성적
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만
족스러운 한 주가 됐다. 다시 한 번 감사
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덧붙였다.

유소연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신지은
(29)이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며 합계
7언더파 공동 5위에 랭크 돼 톱10 진입
에 성공했다. 김아림은 1타를 잃고 5언
더파 공동 13위에 자리했고, 박인비는
이븐파를 마크해 2언더파 공동 29위에
위치했다. 김세영은 1언더파 공동 34위,
김효주는 3오버파 공동 57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공동3위유소연 “3·4R노보기플레이만족”
태극낭자중최고성적…자존심지켜

“후원사 회장님 응원, 진심으로 감사
다음주 대회 출전 않고 스윙 손 볼것”‘초청선수’ 히고, PGA 팰머토챔피언십우승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개릭 히고. AP뉴시스

22세 개릭 히고(남아
프리카공화국)가 14일
(한국시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리지랜드
의 콩가리 골프클럽(파
71)에서 열린 미국프로
골프(PGA) 투어 팰머토
챔피언십(총상금 730만
달러·81억5000만 원) 최종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최
종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초청선수로 참가한 히고는 PGA 투어 두 번째 대회 출
전에서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우승상금 131만4000달러
(14억7000만 원)과 함께 2022∼2023시즌까지 PGA 투
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 2021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출전권도 획득했다. 임성재는 3언
더파 공동 35위에 올랐다.

스포츠동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미디어를 이
끌어 나갈 스포츠 분야 취재 경력기자를 모집
합니다.

2008년 창간한 스포츠동아는 1등 스포츠신
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2018, 2019,
2020,2021년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와 유료
부수 평가에서 스포츠신문 1위, 일간신문 8위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스
포츠동아는 젊은 인재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스포츠동아와
동행할유능한인재들의많은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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